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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결석은 학업중단이나 비행·범죄에 대한 잠정적인 조기 예측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결석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4 패

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2,378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의 고정

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 학교활동참여정도, 학업성적

이 학교결석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는 

학교결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학교활동참여와 학업성적은 학교결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학교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교결석, 학업중단, 예방적 접근, 생태체계관점, 부모학대, 인터넷 중독, 패널분석, 고정효

과모형,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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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윤철경 외, 2014).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학교라

는 통제 가능한 최소한의 보호환경에서 벗어난 청소년은 비행, 범죄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업중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적절한 직업선

택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미래의 소득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김옥엽 외, 2004; Thornton et al., 

2013). 이와 같이 학업중단으로 인한 생애근로소득 감소와 근로소득세 감소, 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최상근 외, 2010).

이에 정부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2013년 11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여기에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학교를 이미 떠난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 현행 학업중단 대책은 

대부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다시 학교에 복귀시키는 사후적 개입에 치중되어 있다. 예방적 차

원에서 도입한 학업중단숙려제 역시 이미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상 2회기 정도

의 상담을 실시하기 때문에(오혜경 외, 2012), 학업중단의 예방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사후적 개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약 14%이고, 복교 후 재탈락율은 

20~30%로 매우 높은 편이다(전경숙, 2013). 따라서 학업중단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학업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기위험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의 조기개입을 위해 외국의 정책결정자나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요인은 학교결석이다. 학교

결석은 아동이 문제의 길로 접어드는 발달경로의 출발점이자 이후 청소년기의 비행과 범죄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간주된다(김동하, 2014; Dembo et al., 20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일 이상 학교를 지속적으로 결석한 경우를 학업중단 징후로 규정하고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자로 상

담에 의뢰하도록 되어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그러나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이 단기

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부정적 발달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5일 이상 지속

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

기부터 간헐적이지만 서서히 학교결석일수가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학업중도탈락과 비행·범죄 예방에 대한 잠정적인 조기개

입의 일환으로 아동의 학교결석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를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학교결석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전구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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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외, 2014; Veenstra et al., 2010).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책기관에서 학교결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심각한 아동학대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그러나 비단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결석은 아동발달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의 학교결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아동복지예방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학교결석은 많은 관련요인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현상이다(Thornton et al., 2013). 아동

의 학교결석은 다른 아동문제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체계들과의 끊임없

는 상호작용 관계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엄명용, 2003; Bronfenrenner, 1979). 아동 개인과 아

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곧 

아동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학교결석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및 보호요인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결석과 아동의 인구학

적 특성(Eaton et al., 2008; Veensta et al., 2010),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Kearney, 2008b), 빈곤

(Zhang, 2003), 부모의 양육태도(Reid, 2005), 학교적응(Shochet et al., 2006), 지역사회환경(Teasley, 

2004) 등과의 연관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데 그쳤다. 아직까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학교결석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결석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실질적인 개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다른 체계의 요인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교결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한 시점에서 아동의 학교결

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한 시점에서 

아동의 학교결석과 관련된 생태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발달결과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수 있다(Stantiago et al., 2011). 따라서 아동의 학교결석과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보다 정확

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패널자료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결석과 

같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모형에서 관찰되지 않는 개인

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

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1) 

본 연구는 학업중단의 조기 예측요인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학교결석에 초점을 두고, 아동을 

둘러싼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생태체계 환경 속에서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교결석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

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패널데이터분석에서 내생성을 통제하는데 유용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였

1) 만약 내생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OLS회귀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오차항 독립의 가정에 
위배되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과대 혹은 과소추정하는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Wooldridg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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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기예방적 접근으로써 학교결석에 대

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1) 학교결석의 개념

학교결석은 사전에 부모나 교사의 허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사유적 결석(excused 

absence)과 비사유적 결석(unexcused absence)으로 구분되며, 이중 비사유적 결석을 흔히 무단결석이

라고 한다(Kearney, 2008b). 무단결석은 일종의 지위비행으로 간주되며(Yeide and Kobrin, 2009), 무

단결석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미 학교 안팍에서 비행, 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

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김희영·조미경, 2014; Dembo et al., 2012).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도 무단결

석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예방적 접근보다는 교정 및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Chang and Remero, 2008; Maynard et al., 2012). 

대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무단결석의 출발점은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잦은 지각과 결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학교결석과 무단결석, 비행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시작해서 무단결석이라는 중간단계를 지나 비행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데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영희·조아미, 2008; Dembo et al., 2012). Eaton 외(2008)는 사유적

이든 비사유적이든 모든 종류의 결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후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잦은 학교결석은 비행과 범죄로 빠지는 조기경고사

인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석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예방적 관

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hang과 Romero(2008) 역시 학교결석을 하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적절한 조기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결

석은 아동이 문제의 길로 접어드는 하나의 발달경로에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업중단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결석과 생태체계적 요인

아동의 발달과 그 발달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그 사회의 아동복

지 실천방법과 서비스 선택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발달문제를 아동 

자신과 부모의 결핍문제로 보는 경우는 주로 통제적·사후개입적 접근방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아동의 발달문제를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예방적·사전개

입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엄명용, 2003). 학교결석에 관해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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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중심으로 통제적·사후개입적 실천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학교결석이 발생하는 초기시점에서부터 

학교결석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무단결석을 거쳐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발달과정을 조기에 차단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다음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학교결석과 관련된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

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1) 학교결석과 개인요인

학교결석과 관련된 개인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아동의 성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다. 일반적으로 

학교결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eenstra 

et al., 2010; Sälzer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학교결석은 또한 아동의 건강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이희영, 2000; Kearney, 2008b). 미

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의 자료에 의하면, 5~17세 

아동의 약 16%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연간 6일 이상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

이 아동이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는 문제는 아동이 어릴수록, 빈곤한 가정에 속할수록, 

소수인종일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Freeman et al., 2003).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결석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Kearney, 

2008b). 학교결석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주의력 결핍 문제, 충동

조절장애와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Ingul et al., 2012). 이 중 신체화 증상은 학교에 대해 불

안감이 높은 아동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두통, 설사, 소화불량, 피로, 요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

타날 수 있으며(Honjo et al., 2001; Egger et al., 2003), 실제로 아동이 신체적 통증을 경험한다는 점

에서 꾀병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Kearney, 2008b). 또한 학교결석 특히 무단결석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경우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국외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Egger et al., 2003; Chou et al., 2006).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약물중독과 알코올

중독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송효진, 2010; 

최진오, 2014). 또한 학교결석을 연구한 일부 질적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면

서 학교에 늦거나 결석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진술하거나(김방실, 2003), PC방 출입

이 잦아지면서 학교와 멀어진다는 진술(전구훈, 2013)이 있는 만큼, 학교결석과 인터넷 중독 위험과의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학교결석과 가족요인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빈곤, 부모의 교육수준, 학대, 방임, 가족 유형 등이 포

함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Zhang, 2003; Veenstra et al., 2010). 빈곤은 그 자체로서 아동의 학교결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아동에게 덜 신경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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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

곤과 학교결석과의 상관관계는 아동이 초등학생일 때(.70~86)가 중학생일 때(.50~.56)보다 더 높다

는 결과가 제시되었다(Zhang, 2003). 국내에서도 무단결석을 자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또래들과 비교가 많이 되고, 열등

감을 느끼면서 ‘학교란 나에게 맞지 않는 것’라는 체념이 들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류방란·신희경, 

2011). 

부모의 교육수준도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인데, 특히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의 아동이 학교

에 결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ngul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반면 부의 교육

수준은 모의 교육수준처럼 일관적으로 학교결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Ingul et al., 

2012).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관여 정도는 아동의 학교참여와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ookmeyer et al., 2006; Kearney, 2008b).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와 어울리

고, 수업준비와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경우 아동이 학교로부터 이탈될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arney, 2008b). 반면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id, 2005; 

Kearney, 2008a).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교결석의 연관성을 양적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부모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비행 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

구는 있다(박현선 외, 2014). 따라서 학교결석이 부모학대와 방임이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

개역할을 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질적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학교결석과 관

련이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류방란과 신희경(2011)의 연구에서는 무단결석

을 자주하는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부모의 무관심, 방임 등으로 인해 학교숙제나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 경험을 지속하다가 점차 학교와 멀어지면서 결석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구훈(2013)의 연구에서도 무단결석을 반복적으로 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 중에 아무도 학교출석에 신경쓰는 사람이 없고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돌봄마저 받지 못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당해 이를 피하기 위해 PC방을 전전하거나 가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와 멀어지게 된 사례도 제시되었다(전구훈, 2013).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보았

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결석일의 변화에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규모

의 양적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은 학교결석과 관련된 보다 일반화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결석은 가족의 구성형태와도 연관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 가정일 경

우 주양육자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비교적 덜 관심을 보임으로써 아동이 학교에 결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McShane et al., 2001).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의 아동도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ter, 2003). 한편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백인

보다는 히스패닉계나 흑인 이민자 가족의 아동이 더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Eaton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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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교육부 보도자료, 2015) 다문화가족 여부가 학교결석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

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3) 학교결석과 학교요인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에게 학교적응은 학교결석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김방실, 2003; Chang and Romero, 2008). 학교적응은 대체적으로 아동이 학교에 대해 가지는 유

대감을 반영한다(Kearney, 2008a). 학교적응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학교활동참여, 학업성적,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학교적

응은 그 자체로써 학교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동

과 청소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주로 학습능력, 학업에 대한 흥미, 성적 등

이 낮은 학교 유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학교결석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방실, 

2003; 류방란, 신희경, 2011; Reid, 2005). 반면에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따돌림, 괴롭힘, 비행친구와의 

교류 등의 이유로 학교에 결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주, 2001; Conroy et al., 

2006). 류방란과 신희경(2011)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해하

지도 못하는 수업내용을 50분 동안 가만히 앉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

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학교는 가기 싫은 곳

으로 전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구훈(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서 학교는 점차 싫어지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일탈행위를 하면서 

또래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보고되었다. 

(4) 학교결석과 지역사회요인

학교결석은 아동이 속해있는 지역사회가 아동의 일탈과 비행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자체적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이

웃과 관계가 밀접하며, 주민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그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은 학교를 결석하고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엄명용, 2003; Teasley, 2004). 

이상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결석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시점에서 학교

결석과 관련된 단일체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아직까지 개인, 가족, 학교, 지

역사회의 생태체계적 환경을 다체계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는 없었다. 일부 질적연구에서 

학교결석 아동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지만 질적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 후향적 진술에 의거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결석

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지 못했다. 학업중단에 대한 조기개입의 일환으로 학교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예

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복합적인 생태체계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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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결석과 관련된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학업중단이나 심

각한 비행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tudy, KCYPS)’에서 초4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

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패널자료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다단층화집

락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KCYPS는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년, 격년, 혹은 3년 단위로 질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포함여부, 측정도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초5(2011년)와 

초6(2012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2,378명을 분석대상자로 설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의 변수를 측정한 척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학교결석지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제시된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결석일수

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아동연령, 성별, 신체적 건강, 컴퓨터 사용시간, 연간 해외방문경험이 포함되었다. 

이 중 신체적 건강은 아동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건강하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과 학교결석과의 연관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대리지표인 아동의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을 분석

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참여한 경우와 같은 긍정적 차원

의 학교결석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가족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부모구성, 학대, 방임, 다문화가정여부, 부모의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가구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소득을 의미하며, 부모구성은 양친부모로 구성된 경우와 기타 한

부모가구, 조부모가구 등에 속한 경우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학대와 방임 척도는 허묘연

(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

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중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

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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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총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812, 2차 시점에서 .844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방임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

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

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신경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의 총 4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정도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69, 2차 시점에서 .814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된다. 다문화가정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종졸이하에서 대학원 졸까

지 5개의 응답범주로 측정하였다.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학교결석일수 연간 학교결석일수의 합계

개인요인

아동연령 만(세)

아동성별 남(1) 여(0)

아동의 신체적 건강 전혀 건강하지 않다 (1점) ∼ 매우 건강하다 (4점)

컴퓨터 사용시간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시간)

연간 해외방문 경험 있다(1) 없다(0)

가족요인

가구소득 가구연간소득(만원)

부모구성 양친부모 (1)  기타 (0): 한부모가구, 조부모가구 등

학대(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방임(4문항) 전혀 그렇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다문화가정여부 다문화 가정이다(1) 다문화가정이 아니다(0)

부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학원 졸(5)

학교요인

학교활동(5문항) 전혀 그렇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또래관계(4문항) 전혀 그렇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학업성적(10과목) 매우 못했다(1점) ∼ 매우 잘했다 (5점)

지역사회 지역사회인식(6문항) 전혀 그렇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

학교요인에는 학교활동, 또래관계, 학업성적이 포함되었다. 학교활동과 또래관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활동에 대한 구

체적인 문항은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 선생님, 친구)에게 물어 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 마지막 문장은 역코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총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활동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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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15, 2차 

시점에서 .719로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

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의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05, 2차 시

점에서 .708로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총 10개 과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평균 점수화하였다. 척도는 ‘매우 못했다(1점)’에서 ‘매우 잘했다(5점)’로 측정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860, 2차 시점에서 .8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인식에 해당되는 총 6문항을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

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

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세 번째 문항을 

역코딩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07, 2차 시점에서 .717로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의 초

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횡단면 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하여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시간차원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중요한 과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서 관찰되지 않

는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이다.2) 일반적으로 이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

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고,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때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보이지 않은 특성()과 보이는 특성인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    ).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결석일은 그 자체로 매우 복

합적이고 이질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데

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이질적 특성이 무관하다고 가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이질적 특성인 

2) 패널회귀분석모형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이때, 는 개인, 는 시간,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 는 그 외의 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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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과 독립변수()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회귀계수에 대한 일치추정

량을 구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이질적 특성()과 독립변수() 간

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영가설(       )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1978)을 실

시한 결과, 카이제곱값(df=14)이 36.18이고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3)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주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남자가 각각 49.5%와 49.1%로 무응답을 제외할 때 여자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평균연령은 1차년도에 

만11세이고 2차년도에는 만12세로 나타났으며, 시점별로 평균나이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신체적 건강

은 1차년도는 3.33(sd=.63), 2차년도는 3.39(sd=.6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적 건강이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1차년도에 하루 평균 1.28(sd=11.4)시간에서 2차년도는 

1.36(sd=10.9)시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연간해외

방문경험이 있는 아동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11.4%와 10.9%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은 1차년도에 평균 4,512만원, 2차년도에 4,59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양친부모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85.2%와 84.7%로 대다수의 아동이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문화가족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거의 동일하게 1.3%와 1.4%를 차지하였다. 부의 교육수준

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대졸이 각각 43.8%와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모의 교육수준은 1

차년도와 2차년도에서 모두 고졸이 48.4%,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로 부터의 학

대는 1차년도에 7.08(sd=2.60), 2차년도에 6.72(sd=2.57)로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임은 1차년도에 6.25(sd=2.21), 2차년도에 

6.52(sd=2.38)로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활동은 1차년도에 14.9(sd=2.64), 2차년도에 14.62(sd=2.62)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활동

참여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래관계는 1차년도에 12.39(sd=2.64), 2차년도에 

12.57(sd=2.07)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1차

년도에 3.72(sd=.66), 2차년도에 3.65(sd=.69)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

3) 하우스만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민인식·최필선, 2012).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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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결석일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4.16(sd=5.26)과 

4.17(sd=6.07)로 시점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인식은 1차년도에 

18.44(sd=3.16), 2차년도에 17.52(sd=3.16)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역사회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집단차이 
검증¹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자 1180(49.6) 1167(49.1)

.10
여자 1084(45.6) 1052(44.2)

연령 10.9(.25) 11.9(.25) -134.05***

신체적 건강 3.33(.63) 3.39(.68) -2.54*

컴퓨터 사용시간(일) 1.28(1.03) 1.36(1.1) -2.42*

연간해외
방문

있음 258(11.4) 242(10.9)
.271

없음 2006(88.6) 1977(89.1)

가족

가구소득(만원) 4512.38(2890.65) 4591.63(2767.65) -.923

부모구성
양친부모 2028(85.2) 2014(84.7)

.03
기타 212(8.9) 207(8.7)

다문화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0(1.3) 30(1.4)
.01

비다문화가족 2210(98.7) 2154(98.6)

부교육수준

중졸이하 45(2.1) 58(2.8)

.00

고졸 808(38.4) 783(37.5)

전문대졸 219(10.4) 229(11.0)

대졸 923(43.8) 897(43.0)

대학원졸 110(5.2) 121(5.8)

모교육수준

중졸이하 40(1.9) 47(2.2)

.063

고졸 1034(48.4) 997(46.9)

전문대졸 279(13.0) 287(13.5)

대졸 734(34.3) 736(34.7)

대학원졸 51(2.4) 57(2.7)

학대 7.08(2.60) 6.72(2.57) 4.62***

방임 6.25(2.21) 6.52(2.38) -4.00***

학교

학교활동 14.9(2.64) 14.62(2.62) 3.49***

또래관계 12.39(2.15) 12.57(2.07) -2.88**

학업성적 3.72(.66) 3.65(.69) 3.18**

학교결석일수 4.16(5.46) 4.17(6.07) -.01

지역사회 지역사회인식 18.44(3.16) 17.52(3.16) 9.79***

주: :    :   :  

1. 연속형 변수는 t-test, 범주형 변수는 person 으로 검증함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점별 집단차이 검증

  

        

본 연구의 시점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차 시점에서는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가 .007~.411이었으며, 2차 시점에서는 .001~.474로 나타나, 상관계수의 값이 전체적으로 모두 

.5 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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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 정도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

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개인요인에서는 아동연령과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이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연령이 한 살 증가할수록 연간 학교결석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9, =-2.31, <.05).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아동이 하루에 평균

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결석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16, =3.24, <.001). 따라서 컴퓨터 사용시간은 아동의 학교결석일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연간 해외방문 경험은 학교결석일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유일하게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가 1단위 증가할수록 아동의 학교결석일 역시 학년이 올라가면

서 증가하였다(=.34, =2.01, <.05). 이로써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질적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밖으로 돌다가 가정과 학교로부터 이탈된다는 진술(전구훈, 2013)을 양

적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방임은 본 연구에서 학교결석일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척도의 타당성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제시한 방임척도로, 직접적으로 부모의 방임정도를 

질문하기 보다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신

경쓰신다’ 등의 긍정적 돌봄에 관한 질문들을 역코딩한 것이다. 따라서 응답과정에서 측정오류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방임척도를 활용하여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밖에 가구소득, 양친부모, 다문화 가정, 부모의 교육수준은 학교결석일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학교요인으로는 학교활동참여와 학업성적이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교결석일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 =-3.13, <.01). 또한 아동의 학업성적이 향상될수록 학교결석일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1.29, =-2.06, <.05). 따라서 학교적응과 학습능력이 아동의 학교출석에 중

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학교결

석일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은 학습능력과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에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따돌

림, 괴롭힘 등 또래와의 관계에 의해 학교결석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지

지하는 것이다(김방실, 2003; 류방란·신희경, 2011; Reid, 2005; Conroy et al., 2006).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인식은 본 연구에서 학교결석일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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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명 Coef. SE  t

개인

아동연령 -1.09 .47 -2.31*

아동의 신체적 건강 -1.04 .65 -1.59

일일 컴퓨터 사용시간 1.16 .36 3.24***

연간 해외방문 경험 -1.71 .93 -1.85

가족

가구소득(log) -2.83 1.79 -1.58

부모구성(양친부모) -3.05 5.04 -.61

학대 .34 .17 2.01*

방임 .26 .17 1.55

다문화가정 -1.50 5.03 -.30

부의 교육수준 -.89 1.16 -.77

모의 교육수준 .72 1.32 .54

학교

학교활동 -.50 .16 -3.13**

또래관계 .11 .19 .55

학업성적 -1.29 .63 -2.06*

지역사회 지역사회인식 -.14 .14 -1.04

constant 30.33 9.80 3.10**

R-square within .172

R-square between .001

R-square overall .015

모형에 대한 Fdf) test F(15,267)=3.67***

에 대한 F(df) test¹ F(995,267)=1.42***

주: :    :   :  

1. 개인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인 가 패널개체에 따라 모두 0이라는 F

검정이 기각되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3>  학교결석일 변화에 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고정효과모형)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업

중단에 대한 예방적 조기개입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으로는 아동의 연령과 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이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을 미쳤

다. 즉, 아동 대부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결석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이 하

루에 사용하는 컴퓨터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교결석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사용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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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결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아동이 인터넷 게임

을 비롯한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질적연구의 결과(김방실, 2003; 전구훈, 2014)를 본 연구의 양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

의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학교결석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이전까지 부모학대와 학교결석과의 연관성을 일부 국내 질적연구(류방란·신희경, 2011; 전

구훈, 2014)나 국외 연구(Reid, 2005; Kearney, 2008a)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던 것을 대규모 양

적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학교요인으로는 아동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학업성적이 아동의 학교결석일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또는 아동

의 학교성적이 향상될수록 학교결석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의 학교생활 적응정도는 학교결석일 변화에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학교결석은 컴퓨터 사용시간, 부모의 학대, 학교활동참여, 학업성

적 등 생태체계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사용시간과 부

모학대는 이후의 보다 심각한 인터넷 중독문제(송효진, 2010)나 비행행동(박현선 외, 2014; Klein and 

Forehand, 2000)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학교

결석일의 증가는 컴퓨터 사용시간과 부모학대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학교결석일의 발생원인과 변화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학업중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학교결석을 학업중단과 비행·범죄에 대한 잠정적인 조기개입의 중요한 예측요인

으로 간주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개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

교출석위원회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학교출석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보고하여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

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성기, 2012). 또한 독일에서는 수업에 소홀하거

나 주기적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을 학업중단에 이르는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

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승현 외, 2014). 영국에서도 CME(Childrne 

Missing Education) 정책에 의거하여 각 지방당국에 교육사회사업팀(Education Social Work Team: 

ESW)을 운영하여 학교결석에 대한 지방당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이승현 외, 2014). 교육사

회사업팀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결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동

이 이유없이 결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예방적·전문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이승현 외, 

2014). 아울러 이들 선진국에서는 학교결석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

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 및 연구자들은 학교결석을 중요한 조기예측요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학교결석 현황 및 통계자료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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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며, 학업중단 예방정책 역시 이미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의 아

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접근방식이 예방적·사전개입적 접근보다는 통제적·사후개입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아동의 문제를 여전히 결핍관점에 의거해 해결하고 있음을 방증

한다.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와 병리에 초점을 두는 결핍관점은 아동들 간에 낙인과 발달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동등한 환경과 조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예방적 정책이 요구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학교결석은 학업중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보다 큰 위기에 대한 조기 예측요인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시간과 부모학대가 학교결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제

시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사나 교사는 아동의 컴퓨터 사용정도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있는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사정을 통해 

적절한 예방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의 컴퓨터 사용시간이나 부모의 학대와 같은 

현상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보호 밖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한 개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신뢰성 있고 타당한 판별도구를 이용하여 수시로 아

동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교생활참여와 학업성적도 학교결석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학

교에 잘 적응하고 학교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참여에 소극적인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수시 상담을 통해 

아동 개인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양상, 또래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적이 저조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심리적으로 학교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참여와 학업성적이 부모의 방임이나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바(Brookmeyer et al., 2006; Kearney, 2008b), 학령기 초

기부터 부모의 무관심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활동에서 배제되고 학업성적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학습지원서비스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결석은 부모학대나 인터넷 중독의 위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도움이 필요

하다고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전구훈, 2013).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 환경의 다

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에서 이러한 신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차원에서 학교결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

으로 사회복지사, 교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예방적·전문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아동복지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초5와 초6의 1년간 학교결석일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

과적 영향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간 동안 축적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결석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간 학교결석일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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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적 결석과 비사유적 결석이 구분되지 않는다. 사유적 결석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외방문경험이나 

신체적 건강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유적 결석을 모두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 보다 정확한 학교결석일 자료를 확보하여 사유적 결석과 비사유적 결석을 구분한 상태에

서 재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학교결석 정보는 아동 개인의 자기보고에 의거한 것

으로 학교나 부모에 의한 보다 정확한 학교결석일 데이터를 확보해서 재검증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결석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환

경을 포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이차자료를 활용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실

질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임’과 같이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타

당도를 담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해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결석

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학업중단 및 

보다 심각한 위험요인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학교결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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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cological-Systemic Factors on School 

Absenteeism in South Korean Children
- A Panel Fixed Effects Analysis -

Kim, Dong Ha

(Sungkyunkwan University)

Um, Myung Yong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absenteeism is considered one of the early predictors of school 

drop-out and serious delinquency or criminal behavior. The primary goal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the protective and risk factors related to changing 

school absenteeism over time based on the ecological-systemic perspective. The 

data was deriv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using the 2011 and 2012 survey waves collected from 2,378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this data, Panel Fixed Effects Analysis was conducted. Major 

findings indicated that daily computer usage, parental abuse, school activity 

attendance, and school grades had an effect on students missing school days over 

time. Specifically, high levels of computer usage and parental abuse were related 

to increased school absenteeism, while high levels of school activity attendance 

and school grade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d school absenteeism. These 

finding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dictive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suggested the need to construct a school absenteeism monitoring system in South 

Korea.  

Key words: school absenteeism, school drop-out, prediction, 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 parental abuse, internet addiction, panel 

analysis, fixed effects model,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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